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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습관과 대사 증후군 요소 간의 관련성: 

2015-2020년 국민건강영향평가

밀양윤병원 내과1

*이석홍1

대 한 내 과 학 회

목적: 음주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요소 중 하나이며, 최근 연구들은 음주 습관과 대사 증후군 요소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 습관이 대사 증후군 발생 및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민 건강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음주 습관과 대사 증후군 요소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2020년 국민건강영양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음주습관과 대사증후군 요소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 

성인 남녀로 구성되었으며, 국민건강영양평가자료의 자기보고 설문조사 결과와 생체계측 자료를 분석하였다. 음주 습관 변수는 주당 음주 빈도에 

따라 "비음주", "주간 음주", "매일 음주"로 분류하였다. 음주 습관과 대사증후군과 그 요소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주간 음주와 매일 음주는 비음주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간 음주군보

다 매일 음주군에서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더 높았다. 대사증후군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혈당 상승, 혈압 상승, 

중성지방 증가가 주간 음주군과 매일 음주군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매일 음주군에서 위험율이 더 높았다. 남성에서는 복부비만과 음주습관 간에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에서는 주간 음주군과 매일 음주군 모두에서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매일 음주군에서 더 높은 위험율을 보였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감소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음주가 위험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 결과는 음주 습관이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성별에 따라 관련성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에 있어 음주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일 음주를 피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